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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사태에 따라 장애근로자의 일자리 변화에 미치는 경험 탐색을 목적으로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데이터

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여 탐색적 분석을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VID-19

로 인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났다. 둘째, COVID-19이후 장애인의 고용안정 정도가 나빠졌다. 셋째, 비임금근로

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COVID-19로 인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 다섯째, COVID-19로 구직

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자료분석 결과를 볼 때,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에 많은 제약을 당하고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결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국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핵심주제어: COVID-19, 장애근로자, 경제활동, 일자리

Ⅰ. 서론

2020년 12월말 우리나라 장애인 등록인 수는 현재 2,619천
여 명으로 2019년 12월 말 958천여 명에서 약 173% 급증하였

다. 한편, 급증하는 등록장애인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2018~2022)’에서는 자립 중심에

서 재활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였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구축 및 권익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과 사회통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장애인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장애인 자립의 기본은 근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헌법 제 32조에서는 근

로를 인간의 권리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인

간다운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일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김동주·고민석, 2012; 이성순, 2011). 직업은 자아실현, 
생계유지,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자, 삶

의보람, 행복감과 성취감을 누리게 하는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남정휘·조성욱, 2012).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지원은 점진적

으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발달장애

인법 제25조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장애인이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각 지방자치 단체

는 필요한 각종 조치들을 강구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직업은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생계 수단인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

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의 기회를 제공한다(김금환 외, 2012; 

정원철·박윤정, 2012).
유은주(2014)는 장애인 고용정책으로 의무고용제도와 차별금

지제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차별, 
노동생산성이 낮을 것이라는 염려, 편의시설 추가 제공에 따

른 노동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의무고용제도에서 일정비율 

할당제도가 없다면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을 꺼린다는 것이

다. 따라서 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가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는 

방식이다(유은주, 2014).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

우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이전된다(OECD, 2010).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ICF를 토대로 개인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과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고 있

지만 실제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를 정책적으

로 실천하고 있는지는 해당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WHO, 2009).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 실업자의 경우 일이 있

다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94.4%가 일을 할 수 있다

고 응답할 정도로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성희 외, 2017). 그러나 한국장애인고

용공단 고용개발원(2020)에 의하면 2019년 전체 고용률은 

60.7%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이는 장애인은 생산의 주체가 아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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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면세의 객체로 보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남아있

기 때문이며(최성욱 외, 2007), 장애인의 취업을 강제할 수 있

는 대표적인 고용정책인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과 ‘고용부담

금’이 낮고 그 대상사업체의 범위가 작아서 강제적 구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박태경, 2010). 2019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의 장애인의 실업상태 지속이유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장애

인은 구직을 위한 정보접근의 어려움이 18.9%,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려서가 17%, 근무환경, 근무시간 등이 맞지 않아서

가 1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12.8%의 순으로 조

사되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정부는 민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5%까지 달성한다는 계

획이 COVID-19에 막혀 수개월째 답보 상태다. 장애인들의 고

용환경은 COVID-19로 인해 더욱 열악한 상태이며 장애인의 

고용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현저

히 낮은 수준인 반면, 실업지표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장애

인 고용에 있어 정책적 지원이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함을 함

의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근로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

었다. 장애인 직업시설이 줄파산에 처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라는 점을 강조하였다(서인환, 2020). 장애인 직업문제는 

COVID-19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현상이다. 장애인 직업시설

은 COVID-19로 인한 휴업으로 생산과 판매에 차질이 불가 

피하게 되었다. 거래처의 업무가 감소하거나, 또는 각종 행사

가 취소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결국 장애인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감소되어 거래처 유지를 위해 전 종사

자가 투입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COVID-19 이후 사업주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장애인의 직업시설에 부과되고 있

다. 장애인들 역시 경제적 부담은 장애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매우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고 있지만 COVID-19 사태를 

보완하거나 지원하는 체계는 매우 미약한 상태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사회가 겪게 되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 요인은 장

애인 직업 정책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사회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기술, 인구, 가치

관, 자연환경 그리고 최근 보이고 있는 COVID-19와 같은 전

혀 예측 불가능한 요인이 사회적 충격과 변동 폭이 지속적으

로 추가되고 있다. COVID-19로 인해 직업시설에서 생산활동

을 하며 삶의 질과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이는 단순하게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경제적 활동이 멈춰버린 것이다. 장애인 뿐만 아니

라 기타 사회적 약자나 직장인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해결책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통해 시

도하고 있지만 장애인 직업시설은 그 내용을 충분하게 담보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노동시장은 일반 노동시

장에 비해 직업의 안정성이나 임금의 불안정을 경험하는 노

동자의 비율이 더욱 높다. 임예직·문영민(2020)은 본 연구와 

같은 기준으로 장애인 노동시장의 불안정한 노동자의 비율을 

추정한 결과 사회보험, 고용, 임금 불안정 중 하나 이상을 경

험한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61.2%라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노동자 비율인 32.3%보다 대

략 2배 정도의 높게 나타났다(이승윤 외, 2017a). 그러나 노동

하며 생산하고 참여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의 존재는 매뉴얼

에서 확인하기 힘들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장애인’은 COVID-19로 인하여 노동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탐색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첫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근로형태의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파악한다. 둘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인

의 고용안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 났는지 파악한다. 셋째, 
COVID-19로 인하여 비임금근로자의 사업체 운영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한다. 넷째, COVID-19로 인하여 장애

인의 퇴직이나 구직에 대한 변화는 어떠한지 파악힌다. 다섯

째, 파악된 내용을 토태로 장애인의 일자리에 대한 발전적 대

안을 모색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COVID-19와 사회적 경제

4차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인해 경제적 활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일어났다. 이는 사회적 경제로 대별되는 

함께 어울어지는 경제활동이라는 지향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출발은 전세계적으로 시민사회의 발전, 
경제위기, 국가의 제도화 등을 시발점으로 하고 있다

(Defourny & Kim, 2011).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은 착한 일

자리의 가능성을 높여주며 공동체성이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Defourny, 2008; Lamberte & Manlagñit, 
2009; 이인재 외, 2013). 이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계층이 경제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양상을 발전시키고 있

다. 사회적 경제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장

애인의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을 

볼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기업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심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2021년 9월 현재가지 인

증된 사회적 기업은 총 3,064개이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1).

COVID-19 팬데믹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에서는 방역 

지침에 따른 연대, 협력, 투명한 소통, 유대, 배려와 지지, 통

합 등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 COVID-19 상

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 최
근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에서 전국 365개소 대상으로 

COVID-19로 인한 사회적 경제조직 피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COVID-19로 전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나타났다. 응답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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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가 COVID-19로 힘든 상황이나 고용조정보다는 고통 분담

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급여의 축소

를 의미한다. COVID-19 같은 돌발적인 재난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은 구호로만 그치고 재난에 취약한 소외계층을 도와주고 

연결하는 연결망에 민간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

난극복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정미정, 2020).

2.2. COVID-19와 장애인 노동시장

장애인 노동시장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

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나중에 채용되기 때문에(서정희 

외, 2020). 일반 노동시장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예직·문영민, 2020).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 임금, 사회보험 

불안정 중 하나 이상을 경험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61.2%라고 보고하였으며(임예직·문영민, 2020), 이는 일반 노

동시장의 불안정 노동자 비율인 32.3% 보다 2배 가량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승윤, 2017b). COVID-19의 위기로 장애

인도 대형 악재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의 어려움은 국가 통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은 

WHO가 COVID-19를 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라고 공포한 

2020년 3월 이후 고용률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4월에는 16.1%
까지 떨어졌다(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1). COVID-19 
pandemic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노동부 직업편의 네트워크

(Job Accommodation Network)는 COVID-19의 유행 시 ADA와 

기타 차별금지법 범주 내에서 고용주가 장애인의 편의를 지

원하는 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편의에는 원

격근무 또는 재택근무를 포함하고 있어 COVID-19로 인한 직

업의 불안정성을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이미

지, 2020).
Cortis & van Toorn(2020)에 의하면 호주에서 COVID-19로 

위기 장애인 노동자들이 개인보호 장비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직장내 추가 업무와 인력문제의 욕구에 대응을 못하

여 일자리를 잃는 등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경제적 어려움

에 직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은 장애인을 특별 해고 보

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COVID-19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중에서도 실업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독일 연방고용청에 2020년 3월기준 실업자로 등록된 중증

장애인 수는 157,523명에서 8월에는 177,722명으로 증가하였

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3.6% 증가한 수치이나, 동일 기간 

비장애인의 실업자 수 증가 비율 27.4%로 증가한 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남현주, 2020).  
COVID-19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혹은 휴직

을 종용받는 장애인 근로자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이투데

이 오피니언 팀, 2021).
황선웅(2020)은 COVID-19로 인한 고용시장의 영향을 소득 

감소, 일자리 상실, 무급휴업 강요 등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노동자의 47.5%가 소득 감소를 경험, 5.5%가 

일자리 상실을, 12.6%가 무급휴업 강요를 경험하였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비정규직 일자리에서의 변화는 더

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정규직 소득감소 확률은 35.0%였지만, 
비정규직은 66.3%로 2배 이상 높았다. 국내에서는 2021년 1월
이 되어서야 2020년 5월 시점에서 장애인 경제활동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발표 되었다. 장애인경제

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전체 인구의 실업 증가률은 

2019년 2.3%에서 2020년 3.5%로 증가하였으나, 장애인의 실

업 증가률은 2019년 4.9%에서 2020년 5.1%로 전체 인구에 대

비 소폭 상승하였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이는 독일의 특별 해고 보호 대상 프로그램처럼 국내의 장애

인 의무고용제도와 같은 장애인 고용보호 조치가 실업의 완

충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영향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2.3.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노동시장 불

안정성 요인

국내외에서 COVID-19로 인한 장애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다

룬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으로 불안정 노동 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COVID-19로 인한 노동자들은 일자리에서 해고되거나 노동

시간이 줄어 무급 또는 유급 휴직 등의 근로 형태의 변화나 

소득 수준 감소 등의 직장 내 변화이다. 황선웅(2020)은 

COVID-19로 대상자의 5.5%가 일자리 상실, 12.6%가 무급휴

업 강요, 47.5%가 소득 감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로 인한 일자리 상실은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는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김유선, 2020). 여성은 남성보

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공공서비스업이나 돌봄노동 직군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김유빈 외, 2019) COVID-19로 인한 감

염의 위기에 여성 노동자들이 좀 더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요인은 일반적 상황에서 장

애인의 불안정 노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업종의 경우 공공서비스업, 숙박음식업, 건설운수업, 도소매업

에서 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사회보험 배제 가능성이 큰 것

으로 나타났으며(서정희·이지수, 2017; 이정서·김현덕, 2013), 
공익산업과 2차 산업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임예직·문영민, 2020).

Ⅲ.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분석자료

장애인이 COVID-19로 인해 경험하는 불안정한 직업 유지 

상황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0년 장애

인경제활동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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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용개발원) 주

관으로 하였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기획, 조사표와 

지침 개발, TAPI 프로그램 논리구성 및 실사관리, 데이터 검

증,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결과 공표를 담당하였으

며 ㈜한국리서치에서 TAPI 프로그램 개발, 조사원 관리 및 

실사 진행을 담당하였다. 조사대상 선정 기간은 2020. 5. 10
(일)~5. 16(토)까지로 7일간이다.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우

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15개 법정 장애유형 중 하나 이상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1,000명을 대

상으로 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6월 15일부터 2020년 8월 

9일까지 8주간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Tablet PC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로 실시하였다. 표집틀

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장애인 명부 사용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표본설계 전문

가의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장애정도,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

여 실시하여 추출 읍면동 수를 조절하였고 장애정도 및 장애

유형별로 적정 표본을 추출할 목적으로 이상추출(two phase 
sampling)방법을 실시하였다. 자료는 가중치 적용 후를 기준으

로 할 때 ‘중·경증’은 858명과 ‘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는 6명이 결정보류가 있고, 결정 보류된 864명은 모든 분석에

서 제외하였기에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위 자료에서 COVID-19로 인해 일어나는 일반 경

제활동에 대한 자료들을 발췌하였고, 이어 장애인의 근로현

황, 고용안정, 비임금근로자, 미취업자, 실업자 등에 대한 자

료를 발췌하여 COVID-19로 인한 장애인노동자의 실태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장애근로자의 일자리 변화를 

탐색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료인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

태조사’와 통계청 자료를 탐색하여 분석하였다. 전체적으로 

문헌현구 방법으로 자료를 다뤘다. 이로써 장애인의 전체적인 

경제활동의 모습 즉, 취업이나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장애인력 자원의 규모와 경제활동 특성을 횡단면적

으로 파악하는 데 있다. 

Ⅳ. 분석결과
4.1.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

4.1.1. 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2020년 5월 15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

인은 2,562,873명이다. 이중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있는 경제활동인구는 949,047명이며, 이 중 취업자

는 893,392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37.0%, 고용률은 34.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0.3% 하락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대비 동일하다. 실업자는 55,654명으로 실업률

은 5.9%이며, 전년대비 0.4% 하락하였다. 2020년도 전체인구

를 대상으로 볼 때 경제활동참가율 63.0%, 고용률은 60.2%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1.0% 하락하였고, 
고용률도 1.3%하락하였다. 실업률은 4.5%이며, 전년대비 0.5%
하락하였다. 전체 일반근로자와 비교해 볼 때 장애인의 경제

활동참가율 26.0%, 고용률은 25.3% 많큼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율은 1.4% 더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근로환경이 일반근

로자에 비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연도 대상
경제활동인구

비경제 
활동인구

경활률 실업률 고용률
취업자 실업자 계

장
애
인
구

2019 2,526,201 881,890 59,247 941,136 1,585,065 37.3 6.3 34.9

2020 2,562,873 893,392 55,654 949,047 1,613,826 37.0 5.9 34.9

증감 36,672 11,502 -3,593 7,911 28,761 -0.3 -0.4 0.0

전
체
인
구

2019 44,460,000 27,322,000 1,145,000 44,460,000 15,992,000 64.0 4.0 61.5

2020 44,756,000 26,930,000 1,278,000 44,756,000 16,548,,000 63.0 4.5 60.2

증감 296,000 -392,000 133,000 -259,000 556,000 -1.0 0.5 -1.3

<표 1>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 추정

(단위: 명, %, %)

주 1)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100
3) 고용률=(취업자 수/15세 이상 인구)*100
4) 증감은 ’19년 대비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1.2. 15개 장애 유형별 고용율

안면장애는 61.4%, 간장애는 48.6%, 지체장애는 44.4%, 시각

장애는 42.3%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율이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정신장애는 9.9%, 뇌전증장애는 11.2%, 뇌병변

장애는 12.7%, 호흡기장애는 16.1%, 자폐성장애는 21.3%으로 

나타나 낮은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 유형
15세 이상 

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
인구

고용율
상대표준
오차 (CV)

지체장애 1,221,284 541,919 651,627 44.4 2.9

뇌병변장애 243,724 30,882 208,632 12.7 8.5

시각장애 251,565 106,307 139,245 42.3 4.0

청각장애 374,008 114,262 251,893 30.6 4.8

언어장애 17,861 4,217 13,230 23.6 10.9

지적장애 187,963 43,843 140,295 23.3 7.0

자폐성장애 16,961 3,612 12,919 21.3 9.3

정신장애 102,978 10,159 90,154 9.9 14.1

신장장애 92,298 22,213 68,621 24.1 6.2

심장장애 5,082 1,399 3,637 27.5 14.4

호흡기장애 11,487 1,852 9,556 16.1 13.6

<표 2> 15개 장애 유형별 장애인 취업자 수 및 고용율

(15세 이상)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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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1.3.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 변화(15세

이상)

2020년 장애인 취업자 중에서 임금 근로자는 2019년 대비 

1.1% 감소하였는데 자영업을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18,167명
이 증가하여 7.1% 증가폭을 보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는 임

시근로자가 6.0% 증가하였으며, 일용근로자는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비임금근로자는 무급가족 종사자에서 14.5% 증가하였

다. 전체 인구의 경우 임시, 일용근로자와 자영업주가 크게 

감소하였다.

주: 증감 및 증감률은 ’19년 대비 증감인원 및 증감비율을 말함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1.4. 장애인의 임금근로자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전체 인구 비교)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은 1,922,000원
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681,000원 대비 71.7% 수준이며, 2019년도의 74.6%에 비해 

조금 낮아졌다. 종사상 지위별 임금수준은 상용근로자 

2,630,000원, 임시근로자 928,000원, 일용근로자 1,293,000원으

로 나타났으며, 사업체 규모별로는 ‘1~4인’이 1.478,000원, 
‘5~49인’이 1,689,000원, ‘50~299인’이 2,163,000원, ‘300인 이

상’이 3,465,000원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근로자 임금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OVID-19 이후 전체 임금 근로자는 2019년대비 조사시점 

평균 3개월 임금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장애인 임금근로자는 

소폭 감소하였다.

4.1.5. 장애인 실업자의 주요 특성

조사기점 기준 현대 장애인 실업자 중에서 과거 취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실업자는 전체 장애인 실업자의 91.4%로 전체 인

구의 실업자 94.4%에 비해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에 비해 0.6%하락한 수치이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취업경험을 한 비율은 42.7%로 나타나 2019
년에 비해 0.8%가 감소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체 인구의 

79.0%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구분 추정 수
3개월

평균임금
‘19년 임금

임금근로자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330,662 263.0 267.6

임시근로자 191,096 92.8 92.7

일용근로자 70,283 129.3 136.5

임금근로자
사업체 규모

1∼4인 98,580 147.8 139.2

5∼49인 305,346 168.9 190.8

50∼299인 132,574 216.3 225.9

300인 이상 54,112 346.5 325.9

장애인 임금근로자 592,041 192.2 197.1

전체 인구 임금근로자 20,446,000 268.1 264.3

1. 평균 임금은 모름/응답거절 제외하고 분석함
2.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20년 
8월) 참조, 통계청(2020)자료

<표 4>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

(전체 인구 비교)
(단위: 명, 만원)

구분

장애인 실업자 전체 인구 실업자

추정 수 비율
‘19년 
비율

추정 수 비율

과거 취업경험 있음 50,894 91.4 92.0 1,206,000 94.4

1년 이내 취업 
유경험자

21,755 42.7 43.5 953,000 79.0

1년 이전 취업 
유경험자

29,139 57.3 56.5 253,000 21.0

과거 취업경험 없음 4,760 8.6 8.0 73,000 5.7

전체 55,654 100.0 100.0 1,278,000 100.0

<표 5> 장애인 실업자의 주요 특성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0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간장애 12,847 6,242 6,244 48.6 7.5

안면장애 2,655 1,631 1,001 61.4 8.7

장루·요루장애 15,239 4,083 10,882 26.8 9.7

뇌전증장애 6,921 772 5,888 11.2 21.4

전체 2,562,873 893,392 1,613,826 34.9 2.1

구
분

연도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합계

상용 임시 일용 계 자영업주자영업자무급가족 계

장
애
인
구

2019 351,926183,884 91,896 627,706 52,296 175,859 26,028 254,184881,890

2020 352,957194,892 73,193 621,042 57,592 184,965 29,793 272,351 893,39

증감(명) 1,031 11,008 -18,703 -6,664 5,296 9,106 3,765 18,167 11,502

증감율
(%)

0.3 6.0 -20.4 -1.1 5,296 5.2 14.5 7.1 1.3

전
체
인
구

2019 14,070,000 4,954,000 1,480,000 20,504,000 1,584,000 4,099,000 1,135,000 6,818,000 27,322,000

2020 14,463,000 4,453,000 1,328,000 20,244,000 1,384,000 4,217,000 1,085,000 6,686,000 26,930,000

증감(명) 393,000 -501,000 -152,000 -260,000 -200,000 118,000 -50,000-132,000 -392,000

증감율
(%)

2.8 -10.1 -10.3 -1.3 -12.6 2.9 -4.4 -1.9 -1.4

<표 3> 장애인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 변화(15세 이상)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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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COVID-19가 2020년 장애인 경제활동

에 미친 영향

4.2.1. 현재 임금근로자

‘근로일, 근로시간의 변화’에는 무급휴직, 무급휴가, 유급휴

직, 유급휴가,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형태의 변화’에는 유연

근무(출퇴근 시간 변경 등), 재택근무(원격근무), 비대면 업무 

전환(온라인 업무 등)이, ‘업무 및 임금 변화’에는 업무 변경, 
임금 삭감, 업무량 감소, 임금 체불, 전체근로자 지원 축소, 
장애인근로자 지원 축소가, ‘일자리 상황 및 고용유지’에는 

일자리 휴업, 일자리 매출 또는 고객 감소, 계약기간 연장 실

패, 재계약 등 퇴사 권고를 기준으로 하였다. 2020년 5월 현

재 장애인 임금근로자에게 COVID-19로 인해 직장에서 변화

를 겪었거나 겪고 있는 상항을 응답받은 결과, 21.7%로 나타

났으며 근로 내용 변화, 근로형태 변화, 근로시간 변화 등을 

겪은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분야별로는 ‘임금 및 업무 변화’(12.7%), ‘근로시간, 근로일 

변화’(12.4%) 등을 경험한 것으로 임금근로자들은 응답하였다. 
상용직(18.7%)에 비해 임시(25.5%)과 일용직(25.9%)에서 COVI 
D-19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직은 임금

삭감, 업무량 감소, 임금 체불 등 ‘임금 및 업무 변화’를 경험

한 비율이 전체 일용직의 19.2%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2. 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고용안정

정도

COVID-19 이후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관한 정

도를 응답받은 결과, ‘전혀 변화 없음’ 58.4%, ‘다소 불안해

짐’ 23.5%, ‘매우 불안해짐’ 9.2%,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

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 8.9%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7%
가 고용상태가 COVID-19 이후에 불안해져 있는 상태(회복은 

제외)라고 응답하였다. 고용상태가 불안해진 비율은 상용, 임

시, 일용근로자로 갈수록 비율이 높아졌다.

구분 추정수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전혀 변화 없음 362,590 58.4 66.6 51.3 37.3

다소 불안해짐 146,087 23.5 19.9 23.9 40.1

매우 불안해짐 57,095 9.2 7.2 9.8 17.1

불안해졌다가 회복함
(이전과 동일한 수준)

55,270 8.9 6.3 14.9 5.6

전체(추정 수) 621,042 100.0
100.0

(352,957)
100.0

(194,892)
100.0

(73,193)

<표 7>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고용안정 정도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3. 현재 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거나 겪은 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1%이며, 매출

(소득) 감소’가 전체의 51.6%로 나타났고 ‘고객 감소’가 28.7%
로 응답하였다.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4.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을 

응답받은 결과, 운영상황에‘전혀 변화 없음’ 39.1%, ‘다소 불

안해짐’ 28.7%, ‘매우 불안해짐’ 28.6%, ‘불안해졌다가 회복함

(이전과 동일한 수준)’ 3.7%로 나타나 전체 비임금근로자의 

57.2%가 사업체 운영상황이 COVID-19 이전에 비해 불안해져 

있는 상태(회복 제외)라고 응답하였다.

구분 추정 수 비율
종사상 지위

상용 임시 일용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이 있음

134,717 21.7 18.7 25.5 25.9

1) 근로일, 근로 시간 변화 76,964 12.4 13.1 12.3 9.1

2) 근로 형태 변화 22,373 3.6 4.5 3.2 0.1

3) 업무 및 임금 변화 79,115 12.7 10.5 14.4 19.2

4) 일자리 상황 및
고용유지 변화

44,233 7.1 5.7 8.9 9.4

5) 기타 1,611 0.3 0.4 0.1 0.0

특별히 없음 486,325 78.3 81.3 74.5 74.1

전체(추정 수) 621,042 100.0
100.0

(352,957)
100.0

(194,892)
100.0

(73,193)

<표 6> 현재 장애인 임금근로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추정수 비율

겪었거나 겪고 있는 것이 있음 147,317 54.1

1) 매출(소득) 감소 140,491 51.6

2) 고객 감소 78,045 28.7

3) 영업(근로)시간 단축 22,000 8.1

4) 일시휴업 7,063 2.6

5) 직원 감원 5,185 1.9

6) 신규채용 제한 3,350 1.2

7) 근무(영업)방식 변화(온라인 영업 강화 등) 934 0.3

8) 기타 711 0.3

특별히 없었음 125,034 45.9

전체 272,351 100.0

<표 8>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 시 겪었거나 겪고 있는 사항(하위항목, 중복응답)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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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변화 없음 106,490 39.1

다소 불안해짐 78,029 28.7

매우 불안해짐 77,839 28.6

불안해졌다가 회복함(이전과 동일한 수준) 9,992 3.7

전체 272,351 100.0

<표 9> 장애인 비임금근로자의 COVID-19 이후 

사업체 운영상황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5. 현재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2020년 이후 퇴사자 즉, 현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41,168명 중 COVID-19가 퇴사에 미친 영향 정도를 확인한 결

과,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거나 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자의 경우 해당 비율은 

66.4%에 이른다. 2020년 이후 퇴사자 중에서 COVID-19에 영

향을 받지 않은 비율은 17.5%이다.

구분 추정수 비율
현재 경재활동 상태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
(전혀 관련 없음)

21,050 51.1 33.6 59.1

일정 정도 영향 받음 6,638 16.1 27.8 10.8

큰 영향을 받음 13,480 32.7 38.6 30.1

전체(추정 수) 41,168 100.0
100.0

(12,881)
100.0

(28,287)

<표 10> 2020년 이후 장애인 퇴사자의 COVID-19가 퇴사에 

미친 영향 정도 - 현재 경제활동 상태별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6. 현재 실업자

현재 실업자에게 COVID-19로 인해 취업준비에 가장 큰 영

향 미친것을 응답받은 결과, ‘일자리 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채용 계획이 없음’이 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으로 응답한 

비율이 15.3%로 나타났다.

구분 추정 수 비율

일자리 채용 규모가 축소되거나 채용 
계획이 없음

36,200 65.0

채용이나 입사 시험 일정이 연기됨 4,375 7.9

스스로 취창업 일정을 연기함 2,646 4.8

이력서 제출, 구직 응모 등 구직활동 
자체가 어려워짐

8,499 15.3

취·창업에 필요한 기술습득, 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등이 어려워짐

3,935 7.1

전체 55,654 100.0

<표 11> COVID-19가 장애인 실업자의 취업준비에 

미친 가장 큰 영향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4.2.7.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주까지 일할 의향은 있었으나 구

직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에게 해당 사유가 COVID-19
의 영향을 받았는지 응답받은 결과, 39.3%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일할 의사가 없는 이

유가 COVID-19 때문인지를 응답받은 결과, 4.7%만이 그렇다

고 응답하였다.

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1,440,736 95.3

일정 정도 영향 받음 43,583 2.9

큰 영향을 받음 26,840 1.8

전체(추정 수) 1,511,158 100.0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
자료

<표 13>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주 일할 

의사가 없는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비경제활동인구 중 조사시점 기준 전주의 주된 활동이 ‘쉬
었음’이라고 응답한 502,314명에게 쉬게 된 것이 COVID-19와 

관련이 있는지 응답받은 결과 7.0%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구분 추정수 비율

COVID-19와 관련이 있음 34,918 7.0

COVID-19와 관련이 없음 467,395 93.0

전체 502,314 100.0

<표 14>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의 지난주 주된 활동이 

‘쉬었음’인 경우 COVID-19와의 관련성 여부

(단위: 명, %)

자료: 전체 인구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각년도 5월 참조), 통계청(2021)자료

구분 추정수 비율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음(전혀 관련 없음) 57,367 60.7

일정 정도 영향 받음 20,566 21.8

큰 영향을 받음 16,547 17.5

전체(추정 수) 94,479 100.0

<표 12>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하지 않은 경우 COVID-19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단위: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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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COVID-19가 장애인 경제활동의 불안정성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하는 목표로 탐색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COVID-19로 인한 

장애인의 경제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9년 대비 0.3%하락 하였고, 장애인의 임금근로자

의 경우 그 수 자체가 1.1% 하락하였으며 임금 역시 평균 

197.1만원에서 192.2만원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인 실업 역시 일반인과 비교했을 때 취업경험이 있을 경우에

는 3%가 낮았으나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2.9%높게 나타

났다.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도 COVID-19 이후에 고용유지의 

위협을 느끼는 비율이 19.9% 더 증가한 것을 볼 때 실업율이 

일반인과 비교하여 낮아진 것이 고용증대로 늘어났다기 보다

는 불안전한 고용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장애인의 노동시장에서의 고용, 안정, 활동은 전반적으로 위

축되었고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임금근로자의 근로 형태

의 변화가 일어났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으로 해고되거나, 급

여의 변동, 근무조건의 변화를 직장 내에서 경험하였다(김유

선, 2020; 황선웅, 2020; Béland et al., 2020). 특히, 사회적 거

리두기 적용 및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높아져 직종, 업종과 기

업의 규모 등에 따라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고용의 형태에 많

은 변화를 가져왔다.
둘째, COVID-19이후 장애인의 고용안정 정도가 나빠졌다. 

장애인 노동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가장 먼저 해고되고, 
경기가 회복될 때 가장 나중에 채용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

고 있기에(서정희 외, 2020) COVID-19로 인해 장애인의 고용

정도가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특히, 2차 산업과 공익산업에

서 불안정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임예직·문영민, 2020). 
한편 장애인이 고용안정도에서 많은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

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서 일관적으로 보고된다(이태훈, 2012; 
서정희·이지수, 2017; 임예직·문영민, 2020; Jones, 2007).
셋째,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COVID-19로 사업체 운영에 어

려움을 겪고 있다. COVID-19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 연

대회의의 조사에 의하면 모든 전 업종에서 매출의 감소를 보

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 또한 매

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COVID-19로 인해 퇴사에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이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자진 퇴사 또는 휴직을 종용받

는 장애인 근로자 문제가 언급되기도 하였다(남현주, 2020; 한
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다섯째, COVID-19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었다. 장애인이 바

라보는 고용은 사회통합과 참여의 핵심적 요소의 의미를 가

지고 있다. 경제적 활동에 큰 변화가 없는 장애인 고용률은 

최근 COVID-19로 인해 하락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COVID-19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업무 축소나 휴

업을 고려하고 있어 인원 선발에 있어 비장애인들도 대량 실

직사태에서 구인에 나서다 보니 장애인의 취업률 확대는 거

의 한계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

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로 다

가온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째, 장애인이 업무라인에서 일반인과 함께 작업할 수 있

도록 보조 장치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지자체는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환경개선을 통

한 장애인 고용을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장애근로자가 퇴

사할 때 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장애인 고용이 확장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의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으로 작용하는 것을 볼 때 장애 정도에 따른 적정한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하고 이러한 일자리를 정규화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노동자의 노동진입을 확장하여야 한다.
셋째, 법적 정비와 더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장애노동자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다. 기업은 편견을 배제하고 적

극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는 장애노동자들의 이동, 활동, 노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

보는 시각을 형성하여야 한다.
넷째, 독일의 사례처럼 장애인 보호조치가 고용안정에 완충

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입증되었기에(남현주, 2020), 의무고용

제도와 같은 기존의 장애인 고용보호 조치들을 더욱 실제적

인 효과가 있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네트웍 형성을 통

해 사회적 자본을 응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정미정, 
2020). 여러 기관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을 통합하고 체계적으

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의 분배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웍을 형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국내 장애인들의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탐색하였다는 것에 의의

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으므로, 후

속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첫째, 2020년을 기점으로 COVID-19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특정시점의 문헌자료를 통해 탐색하였다. 차후 장애인을 대상

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전국적인 단위의 분석을 하여 

일반화하기에 유리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시간성

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에 향후 종단적인 연구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장애인의 직업안정의 불안정성이 그들의 고유 특성에

서 비롯된 것인지 COVID-19로 인해 가중된 것 인지 명확하

지 않다.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로는 분리할 수 없어 차후 다

른 데이터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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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Job Changes for Disabled Workers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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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the experiences of workers with disabilities on job change according to the 
COVID-19 situation. To this end, the data from the 2020 survey on economic activity for the disabled and data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a literature study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VID-19 had caused a change in the working pattern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Second, the degree of employment security for 
the disabled had deteriorated after COVID-19. Third, non-wage workers we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business operation due to 
COVID-19. Fourth, it had affected the resignation due to COVID-19. Fifth, there were difficulties in finding a job due to COVID-19. 
Through this, it was found that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disabled were being greatly restricted due to COVID-19. Accordingly, a 
proposal for a solution was mad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ored the instability of the domestic disabled people's labor 
market due to COVID-19 based on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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